
 
KBS 공적 책무와 재원 비전 제시하라 

  지난 5월 7일 MBC 박성제 사장은 한국방송학회가 주관한 <공영방송의 철학, 제도 
그리고 실천> 웹콜로키움에서 “MBC가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재원의 핵심인 수신료에 대해 
MBC의 사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MBC가 수신료를 받으려고 시도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 지배구조와 주
체의 성격, 수익 활동 등 돌아봐야 할 지점이 많은 것은 언론학계, 시민단체, 심지어 
MBC조차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지상파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하여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수신료가 ‘논란’으로 키워지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KBS가 새로운 공적 책무와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 체계에 대해 얼마나 준
비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노조는 지난 21대 총선 정책협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언론노조와 치열한 
토론 끝에 ‘한국방송공사만의 공적 지위와 공적 재원 체계를 확립하자’는 안(案)을 관
철하였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8개 정당에 제
안해 5개 당과 협약을 맺어 간담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KBS 경영진도 움직일 때다. 유일한 공영미디어로서의 독보적인 공적 책무 확립과 
공적 재원 체계에 대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 목표는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추구
해야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목표를 추구하면서 공사의 신뢰도, 창의성, 합리적 
경영을 얻을 수 있다. 내부 갈등과 경영난으로부터 벗어나 KBS인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이다.

  수신료 현실화는 길게 보고 나아가야 할 목표다. 국회 안 정치공학을 떠나 KBS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건강한 웃음과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누구보다 국민이 먼저 
공영미디어 KBS를 인정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우리 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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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노동계에서의 약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코로나19와 산불 재난을 맞아 국민
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 이런 꾸준한 노력이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방송사 뉴스 언
론 매체 1위”(2020년 1분기 / 칸타코리아)를 달성하게 한 원동력이다. 이런 노력과 
성과가 축적되어 우리는 수신료 현실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다. 

  경영진도 비전과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비전과 플랜이 있어야 사원의 이
해를 구하며 에너지를 모으고 밖을 설득할 수 있다. 길게 보고 나아가야 할 목표일수
록 적극적으로, 일찍 시작해야 한다. 공적 책무 확립과 공적 재원 체계에 대한 비전 
제시는 2020년 경영진 리더십의 시험대이다. 

2020년 5월 12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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